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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한다신년투쟁 선포한다

새해 투쟁 시작!

금속노조가 2018년 투쟁을 선포한다. 1월 24일(수) 서울 광

화문 광장에서 조합원 5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선포식을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해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1) 구조조정 중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노동악법 철폐와 노조할 권리 보장, 3) 산별교섭 제도화

를 내걸었다. 지부가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복수노조 교

섭창구 단일화 폐기는 노동악법 철폐에 포함됐다. 올해는 문

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는 해인 만큼 금속노조

의 투쟁도 더 철저히 준비되고 결의높게 실천돼야 한다.

구조조정과 노조파괴를 넘자!

금속노조 사업장 중 구조조정 위험에 처한 곳이 많다. 조선업

을 비롯해 금호타이어 등이 당장 눈 앞에 닥친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지부 사업장도 올해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래오토모티브, 한온시스템, 대한이연, 보쉬, 코스모촉매, 한

국타이어, 현대성우메탈 등 많은 사업장이 쉽지 않은 투쟁을 

벌이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지부는 지회 투쟁을 지원, 확

대하고 노조는 정부 차원의 제조업 대책을 촉구하며 구조조

정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조파괴에 악용되는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투쟁

도 강력하게 펼쳐진다. 지부는 수많은 노동악법 중에서 복수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를 핵심으로 고민해왔다. 복수노

조 제도를 노조 차별, 노조 파괴의 무기로 만든 최악의 노동

악법 중 하나다. 작년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의 상경 1인 

시위로 시작한 투쟁이 금속노조의 새해 핵심 요구로 자리잡

았다. 올해는 반드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가 폐기해야 

한다.

 

진짜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 힘으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

간 정권은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겐 계속 기다

려달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기준법 개

악 시도들이 이어졌다. 우리는 더이상 가만히 기다리면서 속

을 수는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 스스로 힘으로만 만들 

수 있다. 24일 신년투쟁 선포식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유성 노동자 따뜻한 겨울나기

금속노조가 전국 각지의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투쟁사

업장 따뜻한 겨울나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유성지회를 선정하여 19일(금) 유

성노동자 연대 한마당을 진행했다. 유성기업영동지회와 아산지회가 함께 영동 노근

리 평화공원에 모여 즐겁고 결의에 찬 행사를 만들었다.

지회는 지난 11일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에 진정성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파괴로 엉망이 된 현장을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이다. 지회는 연대 한마당을 통

해 투쟁의 결의를 더 높였다. 사측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전면적인 투쟁을 벌

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주요 일정 *

□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

   1/22(월) 14시, 지부 사무실

□ 금속노조 신년 투쟁 선포식

   1/24(수) 15시, 서울 광화문


